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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폐가 망신



16-05-04a
수 년전에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기사가 언론에 실렸습니다. 1975년에 캄보디아의 난민으로 미국에 이주해 온 테드 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입니다. 그는 맨주먹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가 처음으로 연 도넛 가게가 잘되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도넛 가게 하나로는 적어서 두개를 내고 세게를 내고 하여 그의 사업은 일취월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십년 동안에 약60개의 도넛 가게를 소유하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벌고 정치적인 인맥도 넓어지자 그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고 유명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교회의 청소부 또는 주유소의 캐쉬어 등으로 근근히 최하의 생활을 하던 그가 갑작이 막강한 세력과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 정치인들과 어울리면서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백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저택에서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는 멋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멋진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과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비참한 인생 길로 접어든 것은 라스베가스에 출입을 시작한 때부터 이었습니다. 돈 씀이 굴직한 그에게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은 귀빈대우를 했습니다. 최고급 리무진을 동원하여 그와 그 일행을 모셨습니다. 도박장에 들어서면 경비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배인까지 나와서 깍뜻이 인사를 하고 아름다운 여자들과 어울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도박에 빠지게 되면 재미로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그는 몰랐든 모양입니다. 아니면 알고도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자기를 되돌릴 마음의 자세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에서 잃기 시작한 돈을 만회하기위하여 그가 도박을 하는 돈의 액수는 점점 커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까요?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있는 모든 재산을 날렸습니다. 사업체도 큰 저택도 아내도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함께 살 여자가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내는 그와 이혼을 했고 그녀는자녀를 데리고 나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된 노이씨는 노숙자의 신세가 되어 비참하게된 모습이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구고 페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 옆에는 부시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화려했던 시대의사진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도박으로 인하여 폐가 망신을 하느 경우를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어떤 분도 도박에 빠져서 집을 날리고 월세 아파트 생활을 하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도박에 깊이 빠지게 되는 모든 분들도 다 처음에는 재미로 약간 슬롯 머신 등에 손을 대보았을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도박장에 발을 들여 놓지 않으면 절대로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가정에 화투나 카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고스톱이 뭐인지 포카가 뭐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게임을 모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말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저를 비웃을 분이 계실찌 모릅니다만 화투나 카드에 손을 대지 않으면 도박 중독이 될수가 없습니다. 알콜 중독자는 선천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천적으로 알콜 중독자의 체질을 타고 났다고 하더라도 술을 처음부터 입에 대지 않으면 알콜 중독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약간의 술은 마셔야 한다.” 또는 “남자가 술도 못하면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맥주맛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80객은 술을 입에대지도 않고 카드에 손을 대지도 않은 제 생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박”은 전 동포 차원에서 멀리하자는 켐페인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
